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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6.25 전시 납북피해자 가족 대리, 북한 상대 소송 승소 

1. 한변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지난 2020. 6. 25. 전시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를 원인으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

판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최고 3,000만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

고하였다. 한변은 이미 2020. 12. 2. 전시 납북피해자 가족 최병희 씨를 대리하여 같

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1. 3. 25.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6.25 전쟁 당시 북한 김일성은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

한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사실 자체를 인

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4대 국경일 노

래 작사자인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를 말소하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 대한민국 등록 1호 변호사 홍재기, 서울지방

법원 판사 김윤찬 등 10명의 전시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이 원고로 참가하였다. 

3. 한변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

표로 있는 남북경제화협력재단(약칭 경문협)이 보관 중인 북한 조선중앙TV 저작료에 대

한 추심절차 등 판결문의 집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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